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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기 전에 먼저 선생이 주님께 주님의 

부활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잘 들어 보아라. 또 

선생이 설교를 잘하려면 어떤 입장으로 하면 되는지 말해 줄 테니 들어 

보아라.

첫째, 자기가 이 설교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쓴 원고라고 생각

하고 충분히 읽어 봐야 된다. 설교는 한 번 더 읽을 때마다 달라진다. 사

전에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보고, 어디를 핵심으로 강조할 것인지 알고 

표시해 두어야 된다. 선생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 주려 해도 시간이 없

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반복하여 읽다 보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 줄을 쳐 놓고 표시해 두어야 한다. 

외치는 설교를 하라고 했다고 계속 고함만 치면 안 된다. 생명력 있

게 외치라는 말이다. 또 심정 탄다고 다 죽어가는 소리하지 말고 생생하

고 또박또박 전해야 된다.

말씀을 받고 만들려면 20시간도 더 걸린다. 그때그때의 말씀이다. 고

로 그때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음(低音) 설교는 노인들에게 하는 설교법이다. 천주교인들이 이같이 

한다. 

 

말씀 내용에 따라 높낮이를 달리 해야 된다.

설교는...

1. 이해시키고 못질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나무에 못을 박을 때,  



나무에 못이 조금 들어가면 그때는 힘 있게 박아야 된다. 그렇다고 힘으

로 확 박는 것이 아니라 어르면서 못질을 해야 된다. 너무 강하게 박으면 

못이 휘어진다. 

2. 음정은 스키타듯이

3. 노 젖듯이



4. 보트 타듯이

또 차 운전하듯이, 노래하듯이 전해야 된다.

한 번 외치고 청중 쳐다봐야 한다. 얼굴 표정은 어느 때는 웃는 모습, 

어느 때는 심각한 모습, 어느 때는 근엄한 모습을 보이며 말씀의 내용에 

따라 하면 된다.

 

<기타 참고사항>

o 설교법에 대한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된다.

o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 그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다.

o 나도 옛날에 설교할 때 제자를 시켜 종이에다 ‘빠름’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고, 말이 빨라지면 그 단어를 들어서 신호해 달라고 하면서 많

은 노력을 했다. 

o 내가 설교한 것을 보려면 세상 사람들을 청중으로 놓고(ex부산집회) 

설교했던 것을 봐야 한다. 우리 안에서 한 것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조용조용히 전했다. 그렇지만 바깥에서는 보리타작 하듯 했다.

o 부활주일 말씀은 부활된 사람이 먼저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차근

차근 전해야 한다. 각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번에 말씀하

신 ‘주님의 부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도

를 많이 해야 한다.

o 진지하게 읽고 깨닫고, 설교자부터 먼저 불을 받고 전해야 듣는 사람들

이 불을 받는다. 

o 은혜가 있어야 한다. 말만 조리 있게 하고, 목소리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불을 지펴야 한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여 주님의 심정을 받아

야 된다. 


